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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elderly people at home, focusing on their past experience in earthquake situations.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people at home with earthquake experience demonstrated a higher 

anxiety of death, disaster awareness and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gender, health status and disaster

awareness affected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mong elderly people at home with earthquake 

experience, whereas gender, trust in government, and disaster awareness affected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those withou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difference in factors affect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the past experience in earthquake.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policy measures are recommended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elderly people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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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

터 2015년까지 연평균 32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유감지진1)은 연평균 7차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의 지진을 포함하여 2017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

한 규모 5.4의 지진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규모 2.0 이상

의 지진 건수는 연평균 23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유감

지진은 연평균 77건에 달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경우 

경주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

과 상황에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

켰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포항의 약 289명의 이재민이 집으

로 돌아가지 못하고2) 대피소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

어가고 있다. 

# The 1st author: Sae Bom Kim, Tel. +82-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vspringv@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Yun Jung Choi, Tel. +82-51-510-1559, e-mail. yunjaaa@hanmail.net

1) 사람이 지진동을 체험한 지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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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은 그 특성상 남녀노소, 부유층과 빈곤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주지만, 그중에

서도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재난 이전의 상황으로의 회복

이 어려운 취약계층3)이 존재한다. Masatugu Nemoto & 

Eri Ariga(2014)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한 정보

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등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취

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재가노인의 경우 주거관리에 소

홀하여 대부분 주거형태가 재난에 취약하고, 제반 시설

이 노후화되어있어 재난상황에서 주거 붕괴 등으로 인

한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노화 및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피난의 어려움이 발생하

고 최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인

해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없어,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2014)의 자연재난에 의한 노

인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노인계층

의 대부분이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재난정보에서 취

약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Chung & Ki(2008)

의 노인의 재난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해경

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재산피해(가옥파괴)가 가장 

컸으며, 수해발생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노인이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상황에서 노인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취약계층 측면에

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도 위의 연구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문

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쳐, 일

반적으로 재난과 연관한 국내 연구들이 행정체계, 공공

기관, 정부책임 등에 집중되어 왔던 것과 차이를 보인

다.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인의 재

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재난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도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포괄적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재난이라는 상황이 개

인에게 복합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큼 대응능력에 관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재가노인의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

력 향상에 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진을 경험한 노인과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을 구분하여 재난대응능력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재난 전⋅후

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 취약계층으로서의 재가노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14.3%에 달하고,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

다면 206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41.0%까지 도달할 것

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빠른 2045년에 전체 가구의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추세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이렇듯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노인의 

안녕을 위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실제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의 대상이 되는 것이 노인들인데, 이는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연령층

2) 연합뉴스, 2018년 2월 9일자. 포항 지진 대피소 운영 연장…‘안전진단 결과 나올 때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

0050100053?input=1195m). 

3)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9의 3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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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자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Lee 

& Kim, 2004),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노인에 대한 이

해가 어려운데,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의 본질과 시

대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고 전통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해야 노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07).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기

능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George & Ariella(1992)는 

신체 신경체계의 저하로 반응속도가 30% 이상 느려진

다고 하였으며 특히 시각의 경우 고정된 물체에 대한 

시력(SVA: Static Visual Acuith)은 65세 이상부터는 

30대의 80% 수준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력

(DVA: Dynamic Visual Acuity)은 50% 수준으로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i & Mizohata; Ji, 2010. 

재인용). 심리적으로는 감각, 지각, 기억 등의 노화로 

인해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노인이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Chung(2009)은 노인들이 통계상

으로 보았을 때 젊은 사람들에 비해 화상을 입는 비율

이 적은데, 이는 개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연령층

에 비해 더욱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성은 반대로 교통사고의 경우에서 다른 연

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하는데, 

노인들의 조심스런 행동이 오히려 어떤 위험상황에서

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은 노인으로 하여

금 위험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 및 대응하는 데 어

려움을 주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들

의 주거환경은 대부분의 경우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

에 대형 재난의 발생 시 노인층의 피해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

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에 대한 재난안전 

방안의 마련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죽음불안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Leming & Dickinson(2002)은 죽

음에 대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으며 동시

에 전 생애에 걸쳐 감지되는 알 수 없는 세계이자 인간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

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화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

한 관심은 주로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업(Kim & 

Kim, 2009)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죽음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긍정적이기보다

는 부정적으로 개념화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

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였

고, 이에 죽음에 대한 탐색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죽음’은 모든 인간으

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다루어졌으며, 상

대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노인들은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는커녕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

(Lim & Song, 2012)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노인

층의 죽음불안이 더욱 높아져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

별, 나이, 교육정도, 종교, 동거가족, 건강상태, 경제상

태, 직업의 종류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인 ‘사회활동’, 노

인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그리고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생태체계적 

요인’(Kim & Kim, 2009; Chang, 2010; Lee, 2013)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죽음불안은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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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8)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노인의 생활만족

도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Lee & Jo(2006)는 이러한 죽음불안이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렇듯 노인에게 

있어 죽음불안이 노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불안과 재

난대응능력 간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아직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련 

연구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

다. 이렇듯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

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죽음불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

했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에게 있

어 죽음불안은 매우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죽음에 대한 공포적 태도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난과 같은 한

계상황에서 죽음불안은 삶의 의지를 반영(Chung & 

Kim, 1991)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 죽음불안은 필수적으로 다

루어야 할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신뢰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에 있어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민

국 정부는 관련된 법령을 수차례 제⋅개정하며 재난관

련 정책을 개선해왔다. 그럼에도 유사한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었고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는 정부의 대응(Han, 

2018)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치학, 정책학, 행정학 등의 분

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인데, Seo & Myeong 

(2015)은 ‘정부기관과 시민의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

으로써 정부의 효과성을 증진 시킨다’고 하였다. 즉, 국

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정부가 국가를 효과적

으로 통치할 수 있으며, 신뢰가 낮을 때 정부는 효과적

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재난이라는 국가적 위험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은 물론, 국민 

개인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신뢰관계와 개인의 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Boss(1978)는 높은 신뢰 환경에 있을 경

우, 낮은 신뢰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효과적인 작

업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Boswell(2000)은 기업

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이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기업의 전략을 믿고 

따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Choi, et. al., 

2015. 재인용)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신뢰와 신뢰를 바

탕으로 한 성과는 매우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재난상황에 대한 지식이

나 대처방법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대처방법을 신뢰하게 

된다(Siegrist & Cvetkovich, 2000). Rogers, et. al. 

(2007)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국민들은 발

생한 재난이 실제로 위험한 정도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

지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처에 대한 확신

이 낮아진다고 하였다(Kim, 2017. 재인용). 이처럼 국

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노인의 재난인식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같이 

자연환경의 문제로 시작하였으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그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는 재난이 있는가 하면 허페이 

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와 같이 인위적인 사건으로 인

해 자연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

하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느냐의 문제는 

그 위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Kasperson, et. al., 2001; Lee & Min, 2016. 재인용)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lovic, et. al.(2004)은 인간의 사고유형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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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인 분석적 체계(analytic system)와 경험적 체계

(experiential system)를 통해 위험인식을 설명하였는

데, 분석적 체계는 이성(reason), 논리(logic), 과학적 근

거(scientific evidence)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반면, 

경험적 체계는 본능(visceral emotion), 정서(affect), 

직관(intuition)을 통해 위험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

에 Slovic은 경험적 체계 측면에서 경험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Kim, 2017). 노인

의 경우 재난에 대해 분석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

성적인 판단이 아닌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s)’이

라고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개념은 사

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경험에서의 기억을 사용하

여 평가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지진피해를 

경험한 노인은 그 경험을 통해 지진에 대해 두렵고 무서

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며, 그 경험에 

의존하여 현재의 지진 상황에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

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휴리스틱은 논리적인 

근거를 배제하고 오직 경험에만 집중(Duinen, et. al., 

2015; Knuth, et. al., 2014; Kim, 2017. 재인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 이

상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증폭시켜 재난을 경험한 노인

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을 경험한 노인과 경

험하지 않은 노인의 재난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지진경

험 유무에 따른 재난대응 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논의하

고자 하였다. 

5. 노인의 재난대응능력

재난은 그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난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 재난관리 능력만을 다루곤 

한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대응능력은 

물론, 개개인의 재난대응능력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재난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은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재난대응능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대응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과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있는데, 자연재난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

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였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에

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대국민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관리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Yoom, 2015), 아직까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방안마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난발생 시 노인들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노인은 신체적⋅인지적 노

화로 인해 위험을 감지하거나 지시에 따른 대피, 적절

한 판단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하다. Chung 

(2009)은 노인의 재난현황과 인식을 다룬 연구를 통해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자 

중 70%가 노년층이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7월 강

원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

년층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음을 밝혔다. 그나마 시설

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정기적인 안전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반복적

으로 학습하게 되지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훈

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마다 그 동거유형과 주

거형태 및 지역적 특성 등의 환경이 달라서 안전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과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재난대응능력(지식⋅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노인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발생시 노인의 피해율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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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진 경험 유무별 재가노인의 재난대

응능력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진 경험 재가노

인과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였고,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난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재가노인4)이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노인과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5)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재가노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며,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평생교

육 참여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이러한 현황에 따라 자료의 수집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재가노인의 

경우 진앙지인 포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P노인복지

관 이용 노인 100명,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노인은 

부산시 금정구6) 소재 G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두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틀간(2018년 5월 10일, 5월 17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인 노인의 특성을 고

려하여 1:1 면접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노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

명하고, 면접자가 노인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고 노인의 

응답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 응답이 부실한 3

부를 제외한 총 19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재난대응능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난대응능력의 측정은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4)이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연구에서 사용한 

4)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 규정하였음. 

5) 지진 경험유무의 기준은 수정메르칼리 진도계급표(MMI)에 따라 진도Ⅴ단계(모든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고, 건물전체, 나무와 

같은 높은 물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파손되는 수준)이상이 발생한 지역의 거주자를 지진 경험자로, 그 미만을 지진 비경험자로 

구분하였음.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시 본진의 포항 진도는 Ⅵ단계였고, 부산은 Ⅳ단계였음.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개인마다 지진 경험에 대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진경험유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확인한 후,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6) 포항시 북구의 노인인구 비율, 노인복지관 운영 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유사한 금정구를 비교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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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재구성하여, 재난안전 매뉴얼 구축을 위한 재난

안전 교사교육 프로그램 시안개발 연구에서 Shim 

(2016)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이 노인임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재난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

한 총 19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척도

는 노인복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활용하였다.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이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대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 = 

.78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독거여부, 경제상태, 건강상태,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의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성

별은 남성(1), 여성(2)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조사하여 60대(1), 70대(2), 80대(3)로 구분하

였다. 학력은 초졸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으로 측정하였고, 동거 여

부는 독거(1), 비독거(2)로 구분하였다. 경제상태, 건강

상태의 경우 ‘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좋다(5점)’까

지 5점이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좋다는 것

을 의미한다.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5년 단위로 ‘5년 

이하(1점)’부터 ‘평생(4점)’으로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

여 측정하였다. 

3) 죽음불안

심리적 요인인 죽음불안에 대한 척도는 Hoelter 

(1979)가 개발한 다차원적 죽음불안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를 Lee, et. al.(2005)이 

타당화한 것으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신체 기

증에 대한 거부감,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사후세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시체에 

대한 두려움의 7개 하위영역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6)이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외상의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Park(2017)이 재난뉴스 이용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하위영역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

한 두려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총 15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이 부여되며, 문항 중 부정적 문항으로 구

성된 1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죽음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Park(2017)의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88로 나타났다. 

4) 정부신뢰 

사회적 요인인 정부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Kim 

(2017)이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

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정부신뢰를 측정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문항

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 .76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88로 나타났다. 

5) 재난인식

재난 관련 요인인 재난인식의 경우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14)이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를 Shim(2016)이 어린이집별 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교사교육 프로그램 시안개발 연

구에서 수정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5)’까지 5점이 부여된다. 문항 중 부정적 문

항으로 구성된 7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인식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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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experienced 

earthquakes

non-experienced 

earthquakes
total


/P

N %
Mean

(sd)
N %

Mean

(sd)
N %

Mean

(sd)

Gender
Male 69 69.7

-
50 51.0

-
119 60.4

- 6.423*

Female 30 30.3 48 49.0 78 39.6

Age

Sixties 13 13.1
75.07

(5.35)

24 24.5
73.13

(5.00)

37 18.8
74.10

(5.25)
5.672Seventies 68 68.7 64 65.3 132 67.0

Eighties 18 18.2 10 10.2 28 14.2

Highest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and under 15 15.2

-

8 8.2

-

23 11.7

- 3.331
Middle school 19 19.2 15 15.3 34 17.3

High school 33 33.3 39 39.8 72 36.5

University graduate and up 32 32.3 36 36.7 68 34.5

Cohabiter
Single 19 19.2

-
21 21.4

-
40 20.3

- .045
Non-single 80 80.8 77 78.6 157 79.7

Economic

status

Very bad 8 8.1

2.89

(.89)

7 7.1

3.12

(.88)

15 7.6

3.01

(.89)
0.19

Bad 19 19.2 8 8.2 27 13.7

Normal 50 50.5 52 53.1 102 51.8

Good 20 20.2 28 28.6 48 24.4

Very good 2 2.0 3 3.1 5 2.5

Health

status

Very bad 4 4.0

2.90

(.87)

5 5.1

3.28

(.91)

9 4.6

3.09

(0.91)
0.003**

Bad 30 30.3 10 10.2 40 20.3

Normal 38 38.4 41 41.8 79 40.1

Good 26 26.3 37 37.8 63 32.0

Very good 1 1.0 5 5.1 6 3.0

Length of 

residence

5 years and under 8 8.1

-

16 16.3

-

24 12.2

- 11.672**
5 to 10 years 10 10.1 11 11.2 21 10.7

10 years and up 65 65.7 68 69.4 133 67.5

Lifetime 16 16.2 3 3.1 19 9.6

p*<.05, p**<.01, p***<.001

In case of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the groups are distributed over 20% who has the range under 5 of expected value

and requires a exact test of fisher.

Table 1. General details (N=99/98/197)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R ver. 3.5.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
-test 및 Fisher의 

exact test를 실시하였고,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

검정 전 정규성검정과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고, 정규

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wilcoxon rank-sum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및 지진 

경험 유무별 연구대상자들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오차에 대한 독립성, 등

분산성,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

타나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

준다. 성별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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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M(SD) t/w

Psychological 

factors
Anxiety toward death

experienced earthquakes 99 3.27(.59)
3.19(.61) 2.091*

non-experienced earthquakes 98 3.10(.62)

Social factors Trust in government
experienced earthquakes 99 3.36(.82)

3.23(.79) 5473
non-experienced earthquakes 98 3.13(.74)

Disaster

factors

Disaster awareness
experienced earthquakes 99 3.98(.46)

3.91(.43) 2.054*

non-experienced earthquakes 98 3.85(.40)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experienced earthquakes 99 3.70(.40)
3.64(.40) 2.172*

non-experienced earthquakes 98 3.57(.40)

p*<.05, p**<.01, p***<.001

Regarding the Trust in government, it is difficult to assume the normality of parameter. We execute the wilcoxon rank- sum text.

Table 2. Comparison of major variables between experienced earthquakes and non-experienced 

두 집단 모두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 연령은 75.0세,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

의 평균 연령은 74.1세로 나타났다.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연령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의 경우 지진 경험 재가노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지진 비

경험 재가노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학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독거여부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독거에 비해 비독거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상태

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지진 경험 재가노인은 2.89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은 3.01점으로 지진 비경험 재가

노인의 경제적 상태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지

진 경험 재가노인은 2.90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은 

3.09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이 지진 경험 재가노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현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두 집단 모두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비교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죽음불안, 정부신뢰, 재난인

식, 재난대응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지진 경험 재가노인과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죽음불안, 재난인

식, 재난대응능력으로 나타났고, 정부신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죽음불안에 대한 평균점수는 지진 경험 재가노인

이 3.27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은 3.10점으로 나타났

고,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인식의 경우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점수는 

3.98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은 3.85점으로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대응능력의 경우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점수는 3.70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

은 3.57점으로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

났고,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정부신뢰의 경우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

점수는 3.36점,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점수는 

3.13점으로 지진 경험 재가노인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재난대응능력 영향요인 

1) 전체 연구대상의 재난대응능력 영향요인 

지진 경험 재가노인과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난 관련 요인이 재난대응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2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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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β VIF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206** 1.340

Age -.006 1.340

Middle school -.225*

1.759High school -.174

University graduate and up -.169

Cohabiter .037 1.194

Economic status -.036 1.391

Health status .075* 1.564

Length of residence -.010 1.091

Psychological factors Anxiety toward death .092 1.143

Social factors Trust in government .151*** 1.199

Disaster factors Disaster awareness .178** 1.048


(Adj ) .278(.223)

F(p) 5.098(.000)***

Durbin-Watson 1.647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Gender(male), Highest level of education(Elementary and under), Cohabiter(Single)

Table 3. Factors affect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overall study target

Variables
experienced earthquakes non-experienced earthquakes

β VIF β VIF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201* 1.298 -.181* 1.608

Age -.016 1.485 .006 1.612

Middle school -.224

2.417

-.312

1.939High school -.111 -.214

University graduate and up -.294 -.096

Cohabiter .000 1.224 .097 1.328

Economic status -.026 1.359 -.057 1.560

Health status .163** 1.569 .003 1.742

Length of residence -.052 1.331 .055 1.096

Psychological factors Anxiety toward death .131 1.216 .067 1.193

Social factors Trust in government .090 1.278 .206*** 1.201

Disaster factors Disaster awareness .206* 1.164 .205* 1.199


(Adj ) .311(.202) .413(.312)

F(p) 2.861(.003)** 4.100(.000)***

Durbin-Watson 1.526 2.079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Gender(male), Highest level of education(Elementary and under), Cohabiter(Single)

Table 4. Factors affect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between experienced earthquakes and non-experienced earthquake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학력

(중학교 졸업), 건강상태가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인 정부신뢰

와 재난 관련 요인인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

성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

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대응능력이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중

학교 졸업의 학력수준이 재난대응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진 경험 유무별 재난대응능력 영향요인 비교

지진 경험 재가노인과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 별로 재

난대응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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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진 경험 재가노인 집단 모델이 갖는 설명력은 

2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건강상태가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재난대응능력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요인인 재난인식

이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재

난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대응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심리적 요인인 죽음불안과 사회적 요

인인 정부신뢰는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진 비경험 재가노인 집단 모델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31.2%의 설명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 성별과 사회적 요인인 정부신뢰, 재난 관련 요인인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한편, 심리적 요인인 죽음불안은 재난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대응능력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재가노인의 재난대

응능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진을 경험한 노인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보다 높은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두 집단 간 평균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포

항 지진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컸던 만큼 직접적인 재

난을 경험한 노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었

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직접 지진을 경험한 재가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

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진을 경험함

으로써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시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98%가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응답한데 비해,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1명(10.4%)에 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역시 지진을 

경험한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재난경험 재가노인을 대상

으로 한 집중적인 심리치료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

이다.

정부신뢰의 경우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는 없었

지만 지진을 경험한 노인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

보다 높은 정부신뢰를 보였다. 다음으로 재난인식과 재

난대응능력 모두 경우 지진을 경험한 노인의 평균값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지진을 경험한 재가노인의 재난인식과 재난

대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노인의 

재난인식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술하였던 것

과 같이 높은 안전인식은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증폭시

켜 재난대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난을 경험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 학력, 건강상태, 정부신

뢰, 재난인식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진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지진을 경

험한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성별, 건강상태, 재난인식에서 유의미한 영향관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난대응

능력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상태는 건강할수록 재난대응능력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재난인식이 재난대응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 중앙일보, 2018년 8월 21일자. 포항지진 9개월… 10명 중 1명만 심리치료 받아. https://news.joins.com/article/229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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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노인의 경우, 정부신뢰와 재

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난대응능

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조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

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진 경험 재가노인 집단과 달리 지진을 경험

하지 않은 재가노인 집단에서 정부신뢰가 재난대응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재난 발생 전 단계인 재난

예방, 대비단계에서 재가노인의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

성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개편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개정하였다(Yoo, 2015). 하지

만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 포항지진,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 등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다양한 재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미흡한 

정부의 재난관리 방식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

욱 커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되어지는 등 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Hetherington & Nugent, 2001; Kim, 2017. 재인용). 

또한 Kim(2017)의 연구에서도 특정유형의 재난이나 위

험 관련 연구에서 위험인식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정부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

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

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기반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진을 경험한 노인과 경험하지 않은 노인집단 

모두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

명됨에 따라, 재난 전⋅후 이들의 재난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가노

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는 재난인식 및 예방법, 재난

대응방법 등을 주제로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특

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커리큘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프로그램 진

행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영상을 활

용한 교육이나 119안전체험관 방문 등 시청각 자료 활

용 및 체험위주의 교육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등에서 수시

로 참고할 수 있는 재난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리플렛

을 제작⋅배포하는 것도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돌봄

이 필요한 노인의 양적증가, 그리고 2008년 7월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Chon, 2015). 이에 노인의 특성과 욕구

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며, 해당 사업에 따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독거노

인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돌봄인력이 각 노인가정

에 파견되어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봄

인력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가정에서 직접적인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활용한 재

난관련 교육진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

부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관

리사에게 월 1회 이상(생활관리사 별) 독거노인을 대상

으로 생활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현장에서 적용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돌봄인력을 활용한 교육진행 

시, 우선 노인돌봄인력을 대상으로 재난과 관련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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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돌봄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 수행 기관에서는 노인돌봄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재가노인, 노인돌봄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재

난관련 교육과 훈련이 노인복지관협회, 재가노인복지

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보

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진을 경험한 재가노인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

은 재가노인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

에 따라 재난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서

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직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1999). 

또한 재난 경험자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

난 이후의 충격적인 심리적 상태가 완화되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타 부정적인 요인과 결합하는 경우 장기적

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 조기에 관찰되는 부정적 상태

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Bae, et. al., 2010). 따라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재난심리

지원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노

인의 특성뿐 아니라 발생한 재난의 특성, 재난발생 지

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심리상담 

및 치료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인지

적 특성과 성향, 생활양식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경로

당이나 노인복지관, 또는 각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을 경험한 개인에 따라 개인

력 및 가족력, 연령, 건강상태, 경험한 재난에 대한 기

억, 심리적 고통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Kim, 

et. al., 2017), 피해 노인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

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시 중요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

난대응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에서 성

별, 학력, 건강상태가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대응능

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재가노인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

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재난대응능력의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나 건강하지 못한 재가노인에 대한 관심과 개

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 이에 재난을 경험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훈련 진

행 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의 재난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재난관리 수

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능력이 취약한 노인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4). 

지금까지 알려진 재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

로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보고(Kim, 2003; Park, 

et. al., 2004; Hur & Lee, 2014)하고 있으며, 특히 재

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재난 경험자와 비경험자

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

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

이 발생한 포항 지역의 재난 취약계층인 재가노인의 재

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지진 비경험 노인과 비교

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다. 또한,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은 재난 예

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

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

리고 포항시 북구와 부산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

가노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전체 재가노인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가

노인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인과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제안

하였는데, 향후 실제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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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진 경험유무에 따른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을 경험한 재가노인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노인보다 죽음불안, 재난인식, 재난대응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경험 

재가노인의 경우 성별, 건강상태,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진

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노인의 경우 성별, 정부신뢰, 재난인식이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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